
< 성경칼럼 : 요한복음 열 여덟번째 > 

요한복음 17 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예수님은 왜 이토록 간절히 기도하셨을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난다. (마 26: 39)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시던 예수님의 '주기도

문' 은 어떤가? (마 6:9-13) 그러나 요한복음 17 장의 기도는 다른 예수님

의 간절한 기도와 사뭇 다르다. 이 기도속에 나에게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

다. 

요한복음 17 장의 기도속에는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가 있다고 고백했다. (17:5) 창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

께 가졌던 그 ‘영화’ 란 도대체 무엇일까? 난 오랜동안 매우 궁금했었다. 

예수님은 기도속에서 그때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를 지

금 바란다고 했다. (마치 현재 누리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잠시 생각을 해

보자!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스스로만 존재하고 있던 창세 

전에 하나님은 예수님과 무엇을 하셨기에 ‘영화롭다’ 할 수 있었을까? 그

리고 그것이 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 가기 전에 그토록 제자들

에게 중요한 것일까?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



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라고 고백한 내용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17:4) 

창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는 예수님께서 하신 어떤 

일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 가장 흥미

로운 것은 (우리가 종종 간과하고 쉽게 넘어가버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

도속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표현이다. 특별히 요한복음 17 장

이 26 절 밖에 안되는 짧은 글이지만 무려 40 번 이상을 하나님을 ‘아버지’ 

로 부르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예수님의 친근한 표현은 하나

님 아버지께서 ‘창세 전’ 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무엇을 하셨는지 잘 

나타내고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종종 기독교 신학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전능자’, ‘전지자’ 혹은 ‘능

력자’, ’통치자’로 표현 되어 왔다. 그 '전능' 과 '전지' 의 하나님이 구원자 

하나님이 되신 것이다. (이런 표현이 매우 적절한 것이기도 하다) 능력에 

대한 최고의 개념을 지닌 ‘전능자’ 혹은 ‘전지자’ 로서의 하나님은 간혹 통

치적이고 지배자적인 능력의 하나님으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능력자가 정

한 규칙 (죄라고 해도 좋다) 에 거스른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결국 ‘죄인’ 을 용서해 주는 하나님으로 규정 되어야 한다. (칼 바르트 는 

이런 지배자적 능력으로서의 구원의 하나님에대한 신학적 표현을 불편해 

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전능자’ 혹은 ‘전지자’ 로서 모든 것을 스스로 

창조하고 통치하고 해결 할 수 있는 하나님이기 전에 분명히 무엇을 하시

고 계셨다. 예수님의 기도속에서 표현된 ‘아버지’ 라는 표현이 그것을 입증

해 준다. 하나님은 ‘창세 전’ 에 전능자 보다 ‘아버지’ 로서 일을 하시고 계



셨다. 생각을 해 보라! ‘전능자’ 란 개념의 하나님과 ‘아버지’ 로서의 개념

의 하나님의 차이가 무엇일까? 전능자란 능력을 말하지만 아버지는 사랑

을 말한다. 전능자는 규칙을 정하지만 아버지는 규칙 아닌 무조건적 은혜

를 나눈다. 전능자는 죄를 판단 하고 심판해야 하지만 아버지는 죄를 대신 

짊어진다. 전능자는 권위를 의미 하지만 아버지는 인격을 의미한다. 창세 

전에 아버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이해가 될까? 

창세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는 바로 전능자

로서의 하나님이 아닌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독생자 아들과의 사랑

의 관계속에 ‘하나’ 라는 개념안에 있었다. (17: 10-11; 21-23) 창세 전에 

하나님은 정해진 법칙안에서 모든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시기 전에 그분

은 아버지로서 사랑을 하고 계셨고 그 사랑을 아들을 통해 세상에 보여 주

시기를 원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은 기도

속에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 하시므로’ 라는 표현으로 그 창세전의 아버지 

사랑을 드러내셨다. (17:24) 아멘! 

내가 어려서부터 줄곧 들어왔던 것이 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

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 하는 것이라는 '웨

스트민스터 제일 교리문답' 이었다. (소요리문답 질문 1) 하나님을 영화롭

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된다는 것을 부인 할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과연 

있을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주어진 ‘유

일한 규칙'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소요리 문답에서 가르



친다. (소요리 문답 질문 2) 내가 어려서 이해한 하나님은 그 유일한 규칙 (성

경의 말씀) 을 잘 지키면 아무 문제 없이 구원을 받고 그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된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 규칙을 지키려고 했

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자라

면서 깨달은 것은 달랐다. 난 그 규칙을 완벽하게 지 킬수 없는 나를 발견

했고 괴로워 했다.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나의 구원은 창세 

전의 전능자의 규칙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로서 하나님 그안

에 창세 전에 함께 존재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안에 있었

다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의 모순은 ‘아버지’ 라 부르면서도 ‘전능자’ 의 규

칙속에서 완전한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

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이 엄격한 규칙을 지키려다 실패할때 조

금씩 깨닫는다. 나 처럼 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화로움' 이란 찬란하게 빛나는 규칙의 완성이 아니

다. 하나님의 영화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빛나는 것이 되어야 한다면 우

리의 삶의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 한다는 

것은 허왕 되다. 하나님의 ‘영화로움’ 은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됨 안에 있었다. 그리고 요한

복음 17 장의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속에서 드러나고 있다. 우리도 그 아버

지 사랑안에 하나되게 해 달라고 말이다. (17:21-23) 



기독교의 진리란? '창세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안에 

하나가 되어 자신들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 주신 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 

다. 창세후 가 아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창세 

전에 존재했던 이 ‘진리’ 즉 전능자이기전에 먼저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으

로 그리스도 예수안에 사랑으로 하나되었음을 깨닫고 우리도 그안에서 사

랑으로 이미 하나 되어 있음을 깨달을때 가능해 진다. 


